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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information may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worker's safe behavior because that 

safe behavior can be oriented by attitude based on risk information. Traditionally KAP(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model was useful frame for the change of human behavior. Knowledge is formed 

by information through experience and education. Worker's health may be prevented by his or her own 

active safe behavior based on risk information.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abor union on 

the provirion of risk information by labor union. Data for analysis is the third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one b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in 2011. The sample size 

is 50,032 economic active person surveyed by household interview survey with structure questionnaire 

by trained interviewer. The difference of risk information provision among employees was tested by 

mean difference test. The level of risk information of employees of companies with labor union is 

higher than that with non labour union. This paper has some implication for the promotion of safe 

behavior of employees through risk information provision mediated by labor union. Some limitation of 

this study may be considered because of using the cross sectional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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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로자의 건강은 작업장의 제반 조건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노력은 이

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진 경우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 

스스로의 행동과 대응을 포함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

한 관리 책임이나 통제력을 행사하는 행위자에 의해서

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행위자는 근로자 

본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프레스가 위험하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

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

지 못한 근로자일 경우에는 프레스가 어떻게 위험한 

것이며,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안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프레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기계 담당자나 안전

관리자의 경우 프레스로 인한 각종 위험요소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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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개연성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

지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로서

의 책임 한계와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와 대응을 할 

뿐 프레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옆에서 작

업하는 내내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일하는 근로자

와 관리책임자 사이에는 위험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근로자 개개인에게 적

절한 위험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근로자 건강을 보

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들에게 위험 정보가 얼마나 제공되

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위험 정보 제공 수준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조직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본 연구이다. 

  본 연구는 임금 근로자들이 위험 정보를 얼마나 제

공받고 있는지를 제반 특성별로 알아보았으며, 특히 근

로자 대표 조직이 노동조합으로 있는 경우와 노동조합

이 아닌 형태로 있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 대표 조직이 

없는 경우 등을 구분하여 개별 근로자가 위험 정보를 

제공받는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근로자 대표 조직의 유형과 위험 정보 제공 수준 간

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1년에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이 실시한 제3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였

다. 근로환경조사 자료는 가구단위의 표본추출을 통해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다. 이 조사의 표본

크기는 50,032명이며,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 대상은 

사업주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제외

한 임금근로자들이다. 이 자료는 전국단위의 조사 자료

이지만 단면조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과모형에 근

거한 분석을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박원열 등, 

2011).

2.2 연구 내용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위험 정보 제공 수준의 차이를 

임금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환경 

조사 자료 중 다음의 문항들의 응답결과를 활용하였다.

1) 위험 정보 제공 수준

   - 설문 문항: 귀하는 일을 할 때 일과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받습니까?

   - 척도: 5점 척도로 분석(매우 잘 제공 받는다=5, 

잘 제공받는 편이다=4, 별로 제공받지 못하는 편이다

=2,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1).

2) 근로자 대표 조직 유무 및 유형

   - 설문 문항 1: 귀하가 일하는 직장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근로자 활동(노조, 노조협의회 등)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설문 문항 2: (근로자의 활동이 있는 경우) 다음

과 같은 조직이 있습니까?(노동조합, 노사협의회나 직

장협의회, 기타: 있다, 없다)

   - 척도 재구성: 노동조합, 노사협의회나 직장협의

회와 기타, 그리고 근로자 대표조직 없는 경우 등으로 

3개 범주를 재구성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위하여 근로

자 대표 조직이 없는 경우를 기준범주로 하여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와 노사협의회 등의 조직이 있는 경우 

등 2개의 가변수를 만들어 중회귀분석에 이용하였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 남자(1), 여자(0)

   - 연령: 만 나이

   - 학력: 공식 교육이수 년수

4) 업종: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서비스업을 기준범주로 하여 3개의 가변수를 산

출하여 분석

5) 규모: 현 직장 종사자 규모

   - 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명 이상

2.3 분석 방법

  위험 정보에 대한 제공 수준은 정보를 제공하는 주

체와 정보를 제공받는 주체 그리고 정보 전달과 관련

된 중간 단계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제반 특성과 활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정보가 전달되는 매체

와 전달 방식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전달받는 주체의 특성과 정

보 전달 과정에 개입 가능한 주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근로환경조사의 응답자 중 임금 근

로자가 위험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받고 있는지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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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로 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주체인 임금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 연령, 학력 그리고 직업적 특

성인 업종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규모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정보 제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위험정보 제공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균차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위한 

함수 모형은 아래와 같다.

 - 모형: 위험정보 제공수준= f{근로자 대표 조직 유

형, 성, 연령, 학력, 업종, 규모}

3. 연구 결과

3.1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위험정보 

수준 분포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정보 제공 수

준의 분포를 보면 위험 정보 제공 수준의 5점 척도상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 제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척도

화되었다. 전체위 위험정보 제공 수준은 평균 3.4로 중

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이 남

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30대부터 

50대까지는 3.5로 동일하였으며, 20대와 60대 이상은 

3.3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20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2.7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여 위험정

보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

답자의 학력수준별 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 

이상에서보다 낮게 나타났다. 업종별 분포에서는 제조

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높은 3.6으로 동일하였으며, 서

비스업 종사자가 3.3이었고 농임어업광업 등에서 가장 

낮은 2.5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

모별 분포에서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50-300인의 규모에서 3.7 그리고 

50인 미만에서 3.3으로 가장 낮았다. 근로자 대표 조

직의 유형별 분포에서는 노동조합의 있는 경우에서 

4.0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사협의회 등 기타 유형에서 

3.8 그리고 근로자 대표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3.3으

로 나타났다. 성, 연령, 학력, 업종, 사업장 규모 및 근

로자 대표조직 유형별 위험정보 제공 수준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he level of risk information provi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Respondent

The level of risk information provision

Mean
Standard 

Deviation
F value*

Gender
Male 10486 3.2 1.34 309.961

Female 16682 3.5 1.26 

Age

Under 20 years 327 2.7 1.44 44.883
20s years 5261 3.3 1.32 
30s years 7660 3.5 1.27 
40s years 7315 3.5 1.27 
50s years 4717 3.5 1.29 

Over & 60s years 1887 3.3 1.39 

Education
Under & high school 13578 3.3 1.35 111.372

Over high school 13589 3.5 1.25 
Employees' 

Representative 

Organization

Labor Union 4013 4.0 1.00 487.303
Other types 650 3.8 1.15 

Non 22504 3.3 1.32 

Industry

Agriculture, forest and 

fishing
117 2.5 1.37 126.552

Manufaturing 5984 3.6 1.23 
Construction 2419 3.6 1.28 

Service 18647 3.3 1.31 

Size of

company

Under 50

employees
19346 3.3 1.32 549.616

50-300 

employees
4737 3.7 1.15 

Over & 300 

employees
2130 4.1 1.05 

Total 27167 3.4 1.30

* All F valu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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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로자 대표 조직 유형이 위험정보 제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대표 조직의 유형이 위험정보 제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험정보 제공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 연령, 학력수준, 업종, 사업장 규

모 및 근로자 대표 조직 유형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 영향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정보 제공 수준이 높아

지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제공 수준이 높아지고, 

업종의 경우 서비스업을 기준 범주로 한 모든 업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농임어업광업

이 서비스업의 정보제공 수준보다 낮은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보다 정보제공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의 경우에도 소규모 기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규모나 대규모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정보제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자 대표 조직의 유형별 분포에서는 근로자 대표 

조직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등

의 유형에서 각각 정보제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

수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노동조합 유형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0.113)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큰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번째는 사업장의 

규모 변수 중 대기업 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

(0.104)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표준화된 회귀

계수 값을 보인 변수는 사업장 규모 변수 중 중규모 

기업 변수로 0.086으로 나타났다. 결국 위험정보 제공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근로자 대표 조

직 유형 중 노동조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level of risk information provision

In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B)

Std. Error

of B

Beta t value ****

Constant 2.63 0.061 　 42.854

Gnder(male=1) 0.13 0.016 0.047 7.673

Age 0.01 0.001 0.046 7.006

Education 0.02 0.003 0.045 6.694

Agriculture, forest, fishing* -0.83 0.117 -0.042 -7.08

Manufacture* 0.17 0.019 0.055 8.996

Construction* 0.32 0.028 0.069 11.168

Size(midium)** 0.30 0.021 0.086 13.79

Size(large)** 0.50 0.032 0.104 15.726

Labor union*** 0.42 0.024 0.113 17.182

Committee & others *** 0.30 0.051 0.035 5.805

R square 0.067

F value 192.059(p<0.01)

* Reference group: service industry

** Reference group: small size company

*** Reference group: non organization as employee's representative

**** All t valu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1

4. 고찰 및 요약

  위험정보 제공 수준을 근로자 대표 조직 유형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결과를 국내 연구에서

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아주 드물지만 국내의 경

우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2, 3],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

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나 노사관계 등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의 

문헌에서는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활동에서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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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4], 특히 산업재해율만이 아니

라 안전분위기와 안전보건에 대한 제언 등의 활동에서

도 노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활동 중에

서 구체적인 위험정보 제공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위험정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근로자 대표 조직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위험정보 제공 수준이 높게 나타

났으며,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 대표 조직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도 위험정보 

제공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위험정보 제공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특성들과 비교할 때 노동조합 

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근로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를 위한 위험 정보 제공 수

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는 근로자 대표조

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각종 활

동을 하고, 이러한 활동에는 임금협상을 포함하여 개별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작업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와 정보전달 등에도 관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조합의 없거나 근로자 대표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이 개별 근로자 본인에 의

해 스스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활동수준이 떨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제공받는 위험 정보 수준이 낮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상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보고한 일반적

인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기여 

및 역할 등과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근로환경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위험정보 제공 수

준이 높게 나타나는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 위험정보 제공 수준은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자와 제공받는 행위자 그리고 정보전달의 매체와 

위험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나 위험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데 관여하는 행위자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위험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기여가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다만 이러한 기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

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에서 근로

자측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으

며, 이들 위원들에 의해 위험정보 제공 활동이 요구되

고 모니터링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노동조

합의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를 대상으

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도 있으며, 노동조합이 근로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반 요구 사항을 수렴하기도 한다. 물론 그 외

에도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

이 있을 경우 이들 인력들에 의한 활동을 통해 사업장

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메

카니즘을 통해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기여하

는 경로와 방식 등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사업장 산업안전활동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은 한국의 경우 노

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사업장 산업안전

보건활동 개선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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